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가뒀습니다!

점차 노동법 개악 정세가 다시 다가오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6월 21일 국회 앞 투쟁을 빌미로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간부 3명을 먼저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존중’을 말하던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 노조법 개악에 맞서 올해 

3~4월에 국회 앞에서 가열찬 투쟁을 벌였습니다.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그 와중에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80여일만에 일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일한 적도 

별로 없지만, 이번에는 노동법 개악까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정권과 

여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까지도 노동법 개악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잠시 멈춰있던 노동법 개악이 

다시 속도를 낼 상황입니다.엔텍지회장 이종열

민주노총은 무죄다!
노동법개악 문재인정권이 유죄!



전체 노동에 대한 정면 도전!

총파업투쟁은 가둘 수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100만 조합원의 대표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며, 노동법 개악을 반대해온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투쟁은 불가피했습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는 반드시 막아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손발을 다 

묶어버릴 노조법 개악은 꼭 저지해야 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 투쟁을 진두지휘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다는 것은 전체 노동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정권이 민주노총 위원장을 가뒀을지 몰라도, 총파업 투쟁은 가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총파업 투쟁은 더 강력하게 조직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총파업이 7월 3일 시작되고, 금속노조는 7월 18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6월말, 7월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이 벌어집니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은 7, 8월 총파업 투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부는 4

월부터 지속적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진짜 한판 붙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총파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을 

뚫어내고, 반드시 노동법 개악 끝장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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